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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폴란드 ‘전자폐기물 재활용’ 투자 확대…韓 기업과 경쟁 가열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유럽연합(EU) 역내 기업의 폴란드 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 프로젝

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EBRD는 최근 유럽연합(EU) 배터리 얼라이언스 소속 엘리멘탈(Elemental)이 추진하는 폴란드 전자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에 총 1억2700만유로를 지원하여 EBRD 자금을 폴란드 남부 자비에르치에 
구축하는 신규 재활용 시설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 엘리멘탈은 EBRD 자금 지원에 이어 EU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불리는 CRMA까지 시행되면, 
EU 유럽 역내 장악력을 강화하고 제3 대륙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는 역외 국가에서 수입해온 전기차용 희귀 금속을 역내에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를 통해 유
럽 폐배터리 시장 진출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임

2. 미 에너지부, 바이오연료 프로젝트에 118만달러 배정
- 미 에너지부가 바이오연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

신이 밝혔음 

- 농무부는 농업폐기물, 콩기름, 동물성지방을 포함한 바이오매스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17개 프로젝트에 1억1800만달러를 지급함 

- 에너지부는 지난 2년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기계 연구개발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입한 바 있으며, 이 
기금을 통한 50만달러부터 8000만달러에 이르는 대학 및 민간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백만 갤
런의 저탄소 연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포함한 항공기 산업을 포함,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해 바이오연료가 필요함을 설명해왔음

3. 보조금 지원체계 완비한 美 수소부문, “2023년 이후 크게 성장할 것”
- 미국 수소부문이 세계 최대 규모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획득하게 되면서, 2023년 이후에도 신규 투자

가 계속 이어질 전망임

-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을 통해 6~10개의 청정수소 지역 허브 
개발에 8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수소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수소 생산자에게 
최소 ￠60/kg에서 최대 $3/kg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 

- 가장 최근에는 Air Products와 AES Corp.이 합작투자를 통해 텍사스주 북부에 40억달러 규모의 청정
수소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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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3.01.24) 이준희 기자

(Reuters, 2023.01.27) Stephanie Kelly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2023.01.25) 정한교 기자

https://www.etnews.com/20230124000037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us-energy-department-allocate-118-mln-biofuels-projects-2023-01-26/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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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B, 기후 리스크 추적 위한 새로운 통계지표 발표
- 유럽중앙은행은 금융섹터의 기후 관련 리스크를 분석하고 지속가능 금융시장의 진척을 추적하는 것

을 목적으로 일련의 통계지표를 발표했음 

- 새로운 데이터세트는 지속가능한 금융, 자금조달 배출, 물리적 기후리스크가 대출 및 채권포트폴리오
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영역을 다룰 예정임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대한 ECB의 지표는 홍수, 산불 또는 폭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대출, 채권 및 
주식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CB는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중앙은행과 협력할 것이며 EU 기후 공개 이니
셔티브의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2. 英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3800억 물린 보험사들
-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약 3800억원을 투자한 국내 보험

사들이 원금의 최소 30%를 날릴 위기에 처했음

- 이번 프로젝트는 연평균 생산 용량 299㎿로, 바이오매스 발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ESG(환경·사
회·지배구조) 투자 기조에 부합하는 데다 국내 건설사 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하면서 국내 투자자 사
이에서 화제를 모았음

- 국내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시공 컨소시엄에 참여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에 참여했지만, 상
업 가동 시기가 예상보다 4년가량 지연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투자자들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삼성물산 등 시공 컨소시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3. 재생농업에 눈 돌리는 글로벌 패션 · 식품기업
- KOTRA 김동그라미 미국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이 재생농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87억달러로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해 16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 재생농업은 면화나 곡물 의존도가 높은 패션 · 식품 브랜드들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파타고니아는 
2030년까지 100% 재생농업으로 생산한 면화 사용 목표를 발표하고, 신발과 양말을 생산하는 패션 브
랜드 올버드도 2025년까지 신발 제조에 사용하는 울을 재생농업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식품 기업 네슬레는 재생 농법을 활용해 코코아를 재배하는 서아프리카 지역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재생농업 방식을 시도할 곡물과 시리얼, 커피 농가를 모집 중에 있음

- 김 무역관은 식품, 패션 산업 분야의 우리 공급망 기업들은 바이어의 재생농업 관심과 공급망의 탄소 
감축 규정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음

(한경코리아마켓, 2023.01.26) 이동훈 기자

(KOTRA해외시장뉴스, 2023.01.25) 
김동그라미 뉴욕무역관

(ESG Today, 2023.01.24) Mark Segal 기자

(ECB 자료)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1265604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005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0052
https://www.esgtoday.com/ecb-launches-indicators-to-track-climate-risk-for-financial-sector/
https://www.ecb.europa.eu/pub/pdf/other/ecb.climate_change_indicators202301~47c4bbbc9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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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 탄소배출 저감 효과 ‘해조류’…미래 먹거리로도 ‘블루오션’
-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해조류 사료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음

- 경남연구원 채동렬·신동철 연구위원은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해조류 사료 개발 동향과 경
남의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G-Brief)에서 경남 연안에 분포한 해조류는 메탄 저감 효과가 우수
한 사료첨가제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에 해조류를 이용한 탄소저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으며, 축산동물이 배출하는 온
실가스 저감 기능을 가진 해조류 원료의 사료첨가제 개발을 제안함

- 2021년도에 발간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수산업 탄소보조금 지원 범
위에 저탄소·저메탄 배합사료 개발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하는 등 이런 정책 지원으로 현장에서는 
해조류 사료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2. K-택소노미에 ‘무공해차 금융서비스’ 포함…금융사 ‘안도’
-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빠졌던 ‘금융서비스’가 최근 발표된 개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면서 금융사

들이 안도했음

-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대출, 투자, 구매, 리스(대
여), 할부 등 금융서비스’를 녹색경제활동임을 명시한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음

-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금융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감 
높아졌음

3. 630조원 시장 잡아라…세계는 지금 SMR ‘춘추전국시대’ [김진원의 머니볼]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화석연료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대형 원전 대비 안전하면서
도 유연하게 발전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임

-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80종 이상의 SMR 노형 개발을 추진 중
이며, 세계 SMR 시장은 2035년 6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임

4. 커지는 미국 배터리 재활용 시장, 한국도 대비해야
- 미국 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기업도 폐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는 전망이 나왔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3년에도 여전히 뜨거운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시장’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 국가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가 늘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폐기 배
터리 재활용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도 현지 시장 진출 기회가 있는데, 폐배터리를 미국 현지에서 재활용하면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임

- 보고서는  ‘한국 기업도 구형 전기차 모델의 수명이 다해가는 시점을 미리 대비하고 제대로 된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음

(머니투데이, 2023.01.20) 박광범 기자

(한국경제, 2023.01.24) 김진원 기자

(산업일보, 2023.01.22) 김인환 기자

(노컷뉴스, 2023.01.23) 최호영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915250098841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1207369i
http://www.kidd.co.kr/news/231053
https://www.nocutnews.co.kr/news/588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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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화솔루션, 美 MS와 ‘태양광 동맹’…“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 한화솔루션은 MS와 친환경 에너지 확산·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음 

- 한화솔루션은 올해부터 MS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태양광 발전소에 2.5기가와트(GW) 이상
의 모듈을 순차 공급할 계획임 

-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도 한화솔루션이 담당함 이처럼 글로벌 대형 정보통신
기술(ICT) 기업이 태양광 기업과 직접 협업을 통해 대규모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은 업계 최초임

- 한화솔루션은 이번 협약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의 조기 안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LS전선, 네덜란드 해상풍력단지용 첫 해저케이블 설치
- LS전선과 벨기에 해저 준설·매립 전문 기업 얀데눌(Jan De Nul)그룹이 네덜란드 해상풍력단지용 첫 

해저케이블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

- 이번에 깐 해저케이블은 길이가 60㎞ 이상으로, LS전선이 수주한 210㎞ 중 약 28%를 설치한 셈이며, 
LS전선과 얀데눌은 남은 해저케이블 설치도 완료하고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300GW로 키우겠다고 선언하여 유럽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며 해저케이블 시장도 커질 전망이기 때문임

- LS전선은 2012년 영국 해상풍력단지를 계기로 2013년 덴마크, 2016년 벨기에 등에 중소 규모의 해
저케이블 15~30㎞를 공급하며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달에는 영국 북해 뱅가드 풍력발전단지에 4000
억원 규모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급 사업도 수주했음

3. 테슬라, 美네바다주 배터리공장 신설 등에 4.4조 투자/ 영국 배터리 스타트업 브리티시
볼트는 파산
-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는 24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전기트럭 ‘세미’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36억달러(약 4조4천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음 

-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새 배터리 공장은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
인 4680 배터리를 연간 2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함

- 또 세미 생산공장도 건설한다고 밝혔으나, 세미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테슬라는 
이들 새 생산시설에서 모두 3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덧붙였음 

- 반면, 영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배터리 스타트업 브리티시 볼트는 추가 자금조달과 특허권 등의 
이슈에 밀려 결국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주 배터리 회사(Recharge Industries)가 브리
티시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음

(연합뉴스, 2023.01.26) 장하나 기자

(연합뉴스, 2023.01.25) 임상수 기자

(파이낸셜타임즈, 2023.01.25) Nic Fildes 기자

(더구루, 2023.01.26) 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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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125107700009?input=1195m
https://www.ft.com/content/48b29ff1-6cf7-4dce-a8db-b3d65af90f9d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4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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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MA, 소비재까지 그린워싱 조사 나서.. 토탈은 그린워싱으로 공식 기소
-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식품, 음료, 세면도구 등 소비재의 그린워싱을 선제 조사하겠다고 밝힘. ‘지

속가능(sustainable)’ 또는 ‘환경에 더 좋은(better for the environment)’과 같은 라벨이 붙은 제품
이 친환경이라며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임 

- CMA는 지난 26일 식음료, 청소용품, 세면도구 등 일용소비재(FMCG) 시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그
린워싱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소비재 시장에서 그린워싱 단속이 시작되면, 유니레버, 네슬레, 코
카콜라, P&G 등 글로벌 대기업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됨

- CMA는 소비재 기업이 기후에 민감한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을 과장하고 있다고 봄. 소
비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많은 필수 제품인만큼 친환경 마케팅이 과열돼 있다는 것임. 특
히 녹색 프리미엄으로 그린워싱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봄

- 그럼에도 소비재 시장에서 친환경 마케팅은 활발함. 유제품 기업 업필드(Upfield)는 자사 제품에 ‘카
본 라벨’을 붙이고, 자사의 식물성 마가린이 타 유제품에 비해 70%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광
고하고 있음. 토지 사용량과 물 사용량도 50% 적다고 주장함

- CMA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그린워싱 주장이 제기된다면 기업이 영국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그린워싱의 범주에는 ▲증거 없이 제품에 ‘지속가능’ 또는 ‘환경에 더 좋은’ 같
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 ▲마케팅에 모호하고 광범위한 친환경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 
▲제품에 재활용 또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지속가능하다’고 잘못 브랜드화 된 경우가 포함됨

- CMA는 친환경 마케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힘. 
만약 그린워싱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등 강제 조치까
지도 취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세계 7대 메이저 정유사 중 하나인 토탈 에너지스(TotalEnergies)를 프랑스 검찰이 그린워싱 혐
의로 공식 기소됐다고 유랙티브를 비롯한 복수의 외신이 1월 30일(현지시각) 보도함. 토탈 에너지스
가 수년간 환경 NGO의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린워싱과 관련해 정식 기소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수사전문매체 미디어파르트는 밝힘

- 이번 사건은 2020년 10월 환경 NGO 와일드 리걸(Wild Legal), 시 셰퍼드 프랑스(Sea Shepherd 
France), 다윈 클라이맥스 연합(Darwin Climax Coalitions) 3곳이 심각한 대기 오염과 그린워싱에 
대형 정유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됨

- 2022년 봄, 동일한 NGO들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환경 훼손을 언급하는 프랑스 법에 최근 추가
된 이른바 "에코사이드(ecocide, 환경대학살)" 관행을 이유로 소송을 추가함. 또 다른 NGO는 지난 
2020년 1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라"며, 
토탈 에너지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뉴욕시와 파리시도 소송에 동참함

- 토탈 에너지스는 성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제 궤도에 도달했
으며, 그린워싱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대응함. 토탈 에너지스는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로 변모하고자 지난해 토탈 에너지스로 회사명을 바꾸었으며, 트위터에 해시태그 "#More 
Energies" 등을 만들어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지를 홍보함 

(임팩트온, 2023.2.1) 홍명표 기자

(임팩트온, 2023.1.30) 박지영 기자

http://cms.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23
http://cms.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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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환경 NGO들은 “화석연료를 생산, 판매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토탈 에너지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국민들의 행동과 생각을 오도해 유럽 불공정 소비자 행동 규정을 위반
했다”고 주장함

- 최근, 토탈 에너지스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사이의 논란이 많은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로 인해 심한 비난을 받고 있음. 유럽 의회 의원들은 2022년 9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구속력
이 없는 결의안을 채택함 

- 2021년 지구환경변화 저널은 미국의 라이벌인 엑손 모빌과 함께 1970년대에 토탈 에너지스가 "화석
연료 추출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함

-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기후 선언이 공개되면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기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비영리 모니터링 단체 CDP는 지난달 "기후 관련 소송을 공시한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
년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힘


